강제집행예고 및 임료청구
수신: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609-1 미림빌라트 나동 2층201호 
점유자 남**/이**님 귀하
발신:부천시 오정구 내동299-3 한솔파크맨션 나동 301호 김**
①생략 하옵고
저는 간석동 609-1 미림빌라트 2층 201호를 낙찰 받은 김** 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건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②미림빌라트는 제가 낙찰 후 2008년12월26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완료하여 귀하 께서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權原이 없는 무단불법 점유자에 해당 됩니다.(첨부된 등기부 등본 사본 참조)

③이미 낙찰 직후인 2008년12월6일(토요일) 1차로 본인의 法定代理人정의덕(010)5737-4008을 통하여 남성일님을 만나 월세계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거부 하셔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 합니다.
 eq \o\ac(○,4)더구나 12월30일 2차 訪問 에서는 이정주씨가 추운 겨울 날씨에 1시간이 넘게 걸려 찾아간 本人의 법정대리인 정의덕을 차 한잔 대접도 없이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 면서 아예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하고 대문밖에 세워둔 채 “돈이 없어서 이사갈곳을 구하지 못한다”둥 배당 받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배당일이 아직 안되었다”는 둥 “이사갈곳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둥 무례하고 적반하장의 발언을 서슴지 않아 대리인을 황당하게 하였습니다.  
 eq \o\ac(○,5)뿐만 아니라 대리인 정의덕이 방문선물로 준비해간 귤 봉지를 전해 주자 마치 쓰레기처럼 내팽겨 치며 “짐을 강제로 끌어내든지 마음대로 하라” 며 暴言을 하면서 법정 대리인 정의덕 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 주어 더 이상 대화는 不可能 한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eq \o\ac(○,6)이미 두 차례 걸쳐 本 소유권자의 대리인 정의덕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明度를 정중히 要請 하였으나 이정주씨의 무례하고 안하무인 격인 태도로 보아 자진하여 명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되어 부득이 민사 집행법과 民法에 의거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 하였고 송달 즉시 强制 執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q \o\ac(○,7)민사집행법에 의거 폐문 이거나 부재일 경우에는 강제 開門하고 집행이 될 것 이며 귀하의 유체동산 및 가재도구는 1차로 이삿짐 보관소에 보관한 뒤 法的 절차를 밟아 압류된 유체동산(가재도구)를 競賣 하고 환가하여 임차료와 경매 집행비용에 충당하고 잔존물은 소각 처리 하게 될 것 임을 통고 합니다.
 eq \o\ac(○,8)귀하께서 유체동산 및 가재도구를 찾아갈 시에는 강제 집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과 소유권 이전일부터 강제 집행일 까지 주택을 사용한 임차료를 지불 하여야만 귀하께서 인수 하게 될 것 입니다.

 eq \o\ac(○,9)다만 본인의 法定代理人 정의덕(010)5737-4008을 통해 이미 밝혔지만 
매월30만원(하루1만원으로 계산)x2개월=600,000원을 본인의 은행구좌 
외환은행 1**-1*-17***-* 예금주:김** 앞으로 入金 하시면 2월말
까지 거주 하시도록 短期 월세 계약을 해드리겠습니다.
 eq \o\ac(○,10)위의 조건대로 월세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1월24일(토요일) 까지 집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eq \o\ac(○,11)아울러 빠른 시일내 이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시한번 본인의 法定 
代理人정의덕(010)5737-4008과 직접 만나 合意 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주택명도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럼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2009년1월5일

김** 올림.
